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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산은자연이아니라예술이었다

조선 후기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 모태가

됐던 금강산은 우리 산수의 맥과 정신이 흐

르는 의미 있는 곳으로 나에게는 항상 동경

의대상이었다

다행이 금강산이 분단 반세기만에 열려

1999년 초부터 사계절을 여러 번 탐승할 수

있었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날

탐승과사생이크나큰행운이었고꿈이었다

는 생각이 든다 내 몽유금강 시리즈도 여

기서부터시작했다

봄에는금강산 여름봉래산 가을풍악산

겨울개골산으로불리며각각독특한울림으

로가슴설레게하고 천봉만학의계곡과암

산의금강미가황홀경에빠져들게했다

특히금강산의아름다움은골산미의빼어

남과 더불어 물의 미묘한 변화가 연출하는

신비스러운 기운이 감동적이었다 우리 산

하최고의백미라하지않을수없었다

1000m 고지의 천선대에 오르니 하늘로

아우성치는 만물상과 하얀 운해의 무위가

오묘하고 신비한 기운을 선사하고 있었다

형형색색 기암들과 만물의 소리 극적인 대

기의 변화는 현실과 천상의 경계가 무너지

는느낌이있다 눈으로보고있는것이아니

라 오로지 꿈 속 기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

다 초자연적차원이며 심오한경지가열리

는곳이었다

이처럼만물상은장엄한화엄세계의꽃으

로피어오르고있었다

그리고 옥류동과 연주담 등 푸른 흐름이

아름다운 비취색 물빛 하늘에서 선녀가 하

늘하늘 춤추며 내려오는 것 같은 하얀 폭포

줄기의경쾌한흐름 장대한구룡폭포 비봉

폭포들의 거침없는 물의 낙하 등 비상한 물

의기운에넋을잃고있었다

수많은 물방울의 낙하가 모여서 웅장한

폭포가 되어 잠자는 땅을 흔들어 깨우듯이

거침없는 폭포수는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

시원스럽게씻어주고있었다

시각과 청각 촉각이 발생하는 인간의 지

각을 넘어서는 폭포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

있었다

시인김수영은시 폭포에서폭포가가진

올곧음을이야기한다

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

떨어진다

규정할수없는물결이

무엇을향하여떨어진다는의미도없이

계절과주야를가리지않고

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

(중략)

천변만화하는금강산은우리땅의정신성

이 짙게 흐르고 세상의 모든 가치가 피어나

는 곳처럼 숭고함과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

영혼의울림이었다

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영산

금강산은 우리 모두가 꿈 속에서나 노닐 수

있는 이상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금강산을

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

본다

꿈 속의 영산 언제 또 만나려나

몽유폭

천선대에서바라본만물상

<2> 금강산송필용

시즌

송필용
전남대 미술교육과 홍익

대대학원서양화과졸업

서울 학고재갤러리 이화

익갤러리등개인전20회

1996년 제2회 광주미술

상수상

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

립미술관 일민미술관 경

기도미술관등작품소장

구룡폭포(위)와비봉폭포


